
 

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부산지역산업진흥원·해운협회, 선사 수요 기반 R&D 등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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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동남권 해양 정보통신산업(ICT) 융합 발전을 위해 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가

손을 잡았다.

부산지역산업진흥원은 최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와 ‘5극3특 동남권 발전을 위한 해운

·물류산업 해양ICT 융합 발전’ 업무협약(사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해운선사 수요 기반 연구개발

(R&D) 기획 및 사업화 지원 ▷해운 AI·디지털 전환(AX·DX) 실증사업 발굴 ▷북극항로 개척 및 국산화를 위한

연계 ▷조선기자재 및 클러스터 기업과 해운선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만 부산지역산업진흥원장은 “5극3특 동남권 성장엔진인 첨단 조선·해운 분야 육성을 위해 해운선사의 구

체적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해양ICT 융합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사 수요에 기반한 친환경 탈탄소

자율운항 및 최적항로 등 부처 맞춤형 과제 기획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부산본부장은 “AX는 해운선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데이터 인력 비용 부담이 큰 과제”라

며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검증된 기업과 함께 실증하고 정부 지원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지난 15일 벡스코 제1전시장 2층에서 ‘K-조선해양해운항만, ICT를 융합해 동남권 발전을 도모하다’

를 주제로 ‘2026 부산 혁신클러스터 기술 컨퍼런스(BITC 2026)’도 진행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정부 정책, 해운

업계 동향, AI 자율운항선박 현황, 클러스터 R&D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동남권 연계 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도 마련됐다. 영산대 극지연구소 박수현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서는 북극항로 성공 운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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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해양수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산업 간 연계, 해양ICT 실행 전략 등 동남권 조선·해양·해운·

항만의 미래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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